


구분 소개

황안나

작가이자 도보 여행가로 잘 알려진 황안나(72). 환갑을 훌쩍 넘긴 65살에 혼자 걷기 

시작했다. 해남 땅끝에서 임진각까지 23일 만에 국토종단, 74살 때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와 남해, 그리고 서해를 거쳐 임진각까지 이르는 길을 118일 동안 

걸었다. 그렇게 국토 일주는 2차례, 남해안 섬길도 여러 차례 걸었다. 지리산, 한라산 등 

웬만한 산은 다 올랐다. 이뿐이 아니다. 동티베트, 스페인 산티아고, 아이슬란드 등 48개국 

오지를 도보로 여행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안나의 즐거운 인생비법’ ‘엄마 나 또 

올게’ 등의 책을 써서 화제가 됐다. ‘내 나이 어때서’는 베스트 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칠순을 훨씬 넘긴 지금에도 그는 배낭을 메고 혼자 걷고 글을 쓴다. 

나도원

나도원의 오랜 꿈은 사학자여서 뒷산에서 마제석기와 유물조각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고선 록 뮤지션이 되어 작곡하고 연주하며 20대를 채워갔다. 결과만 보면 지금 그 둘이 

합쳐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많이 읽을수록 읽어야 할 책의 목록이 늘어나고 한참 

걸을수록 길이 길어지듯 음악 역시 끝이 없다고 믿는다. 《가슴》 편집인, 《보다》 

기획위원. 민예총 《컬처 뉴스》 대중음악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예술행사 

평가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중가요 기본 콘텐츠 수집사업 채록연구원,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심사위원, 광명 음악밸리축제(2005~2006) 프로그래머·매체기획 

팀장·진행감독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및 장르 분과장, 음악 웹진 

《100 BEAT》 편집위원이다.

미추홀 은빛 

합창단

미추홀 은빛합창단은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7월 인천지역 어르신들을 

모집하여 결성된 실버합창단으로서, 인천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있는 미추홀과 어르신을 

뜻하는 은빛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어르신 합창단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휘자 김도형의 지휘아래 40여명의 단원들은 노인문화 활동의 선구자 

역할은 물론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썸타임즈

썸타임즈는 3인조(로이, 한봉우 성필) 남성 포크밴드이다. 최근 2집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썸타임즈의 2집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는 언제나 늘 말없이 내 뒤에서 

기다려준 사람에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의 가사를 흥겨운 컨츄리풍의 리듬에 실은 

밝고 경쾌한 곡으로 밝고 흥겨운 밴드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연 개요 

 ○ 공 연 명 :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 일    시 : 2013년 3월 21일 (목), 오후 4시 ~ 5시30분

 ○ 장    소 : 송도 트라이볼

 ○ 출 연 진 : 송영길 인천시장, 황안나, 나도원, 미추홀은빛합창단, 썸타임즈

 ○ 입 장 료 : 무료(선착순입장)

 ※TBN 인천교통방송 공개방송 동시 진행

■출연진

■관람 안내

 ○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안으로 꽃다발 음식물(음료수) 등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녹음 등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